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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과에 대한 입장 총 매( 2 )

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「 」 
통과에 대한 입장

월 일에 방통위가 공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은 예전에 준1. 12 23 ‘ ’

비했던 내용 보다는 법률위반 문제와 인권침해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

할 수 있습니다 비식별화 라는 대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. ‘ ’ .

그러나 가이드라인 이 정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은 언제든지 식별 가능성을 2. , ‘ ’ ‘ ’ ‘ ’ 

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화 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범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‘ ’ . 

지털화된 정보 개인정보를 포함 의 조합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화( ) ‘ ’

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별 이 된다면 비식별화 하거나 정보를 . ‘ ’ ‘ ’ 

폐기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업들이 식별 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행하는 위, ‘ ’

법적 행동을 정부나 감독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, 

다.

또한 개인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프로파일링 개념을 가이드라인 은 제 조 정의 3. , ‘ ’ ‘ ’ 2

조항에서 단순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규정하여 일종의 기술 장치 로 오도 하고 ‘ ’

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프로파일링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 없다지만 사회적 위험. , 

성이 다분함에도 본질을 회피하는 잘못된 정의 를 통해 가이드라인 에 담은 것은 ‘ ’ ‘ ’

제도의 신뢰성을 저하 시킨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.

최근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 일반정보보호규정 에서 프로파일링 에 대( (GDPR) ‘ ’※ 

하여 정의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추진하고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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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단체들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프로4. , ‘

파일링 개인추적분석 에 대한 법적 정의와 관련된 규제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( )’

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행위 및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. 

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작은 노력입니다 년에는 더 많은 사. 2015

회적 논의를 통해 빅데이터 시대 에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 하기 위한 규범을 ‘ ’

만들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의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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